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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happiness of otaku college students to that of non-otaku 
college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argeting college students who 
visited the S Fair, which displayed and promoted contents related to animation, figures, comics, music, entertainers, 
etc. A total of 236 college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arried out using SPSS 24.0.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71 students (30.1%) were 
otaku. The happiness score was 43.17±8.62 for otaku, and 40.21±10.44 for non-otaku. After controlling for 
significant covariates (age, major, economic status, job seeking stress, depression,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taku students had a significantly higher happiness score than non-otaku students (b=1.91, p=.043).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otaku college students were happier than non-otaku students, even though the 
difference was not big. Therefore, this suggests that otaku activities may, to some extent, contribute to subjective 
mental health such as ha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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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1].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국내 

총 생산, 국민 총 생산, 건강기대수명 등으로 수치화된 행복도

는 세계평균보다 높았지만 국민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2]. 또한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최

하위에 머물고 있다[2].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은 행복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이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20대의 행복

수준(10점 만점 중 6.36점)은 30대(6.56점) 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 또한, 2019년 국내 언론사에서 발간한 성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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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복수준에 관한 위클리 리포트에 따르면, 1046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20대의 행복수준 점수(100점 만점 중 

52.64점)는 30대(55.23점), 40대(55.81점), 50대(59.24점)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 이러한 결과는 20대 구성하고 있

는 많은 대학생들이 극심한 취업난, 물질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대, 경쟁적이며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로부터 오는 압박

감 및 스트레스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4].

대학생들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5].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중 ․ 고등학생 때와는 다

르게 자아정체성 확립과 사회인으로서의 다양한 역량을 익혀야 

하는 발달적 과업을 성취하는 단계이다[5]. 또한 새로운 교육환

경에도 적응해야 하며, 취업문제, 학업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며, 이러한 문제적 상황들을 독립적이면

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5]. 이 과정에서 많은 대학생들은 

좌절의 기회도 많아지게 되며 사회적 경험의 미숙으로 인하여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5]. 따라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

는 대학생들의 행복감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등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6-8]. 대학생들은 입시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취업준비,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 등과 같은 대

학생활 적응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생활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는 위험이 높다[6,7]. 또한, 대학생들은 과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8]. 이러한 과

정에서, 대학생들은 생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

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8].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오타쿠(御宅, 

otaku)’ 혹은 ‘덕후’라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덕후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PC, SF, 특수촬영(이하 특촬물이라

고 표기), 피규어,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예술을 탐닉하는 사

람들을 총칭한다”[9]. 또 다른 사전적 의미로는 “어떠한 취미 ․ 
사물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나 그 외의 광대한 지식, 또

는 사회성 ․ 사교성이 부족한 인물”이라고 정의된다[10]. 이들

이 자신의 관심사에 탐닉하는 활동을 ‘덕질’ 활동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어느 한 문화 예술 분야에 몰두하는 활동에 치중함으

로서 사회적 부적응자라는 면이 부각되어 ‘덕후’ 혹은 ‘덕질’ 활

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최근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주

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덕후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소통 증가로 인해 덕후들의 사회성이 부족하

다는 인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언론기사에서는 덕후들이 

‘덕질’ 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1].

이처럼 ‘덕후’나 ‘덕질’에 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로 덕질활동이 대학생들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덕질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언론기

사를 찾을 수 있었으며[11], 학술 연구에서는 하나의 연구를 찾

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 비교를 통해, 자신이 ‘덕후’라

고 자각하는 집단이 ‘비덕후’라고 자각하는 집단 보다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12]. 그러나 이 연구

는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변량을 보정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및 행복감 관련 변수

인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을 공변량으로 보

정한 상태에서 덕질활동을 하는 대학생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

의 행복감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행복감을 높이

는 요인이 덕질활동 때문인지 혹은 다른 공변량 때문인지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덕질활동을 하는 대학생

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파악하고, 대학생의 행

복감 증진을 위한 중재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

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덕질활동을 하는 대학생과 그렇지 않은 대

학생의 행복감을 비교하는데 있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행복감 관련 변수(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덕질활동 여부, 행복감의 정도

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행복감 관련 변수(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덕질활동 여부에 따른 행복감

의 차이를 파악한다.

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공변량(일반적 특성 및 행

복감 관련 변수)을 보정한 상태에서 덕질활동을 하는 대학

생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의 행복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덕질활동을 하는 대학생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의 

행복감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된 단면적 조사연구이다.



10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장형순·박현주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피규어, 만화, 음악, 연예인 등과 관

련된 콘텐츠를 전시한 S박람회를 방문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11월 7일부터 11

월 8일까지였고, 이곳에서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행사장 외부

에 부스를 설치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

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설문은 연구자가 

제공하는 URL주소와 QR코드를 이용하여 대학생 본인의 핸

드폰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약 15분 정도 소

요되었다. 

G*Power 3.1.9.4 프로그램에서 multiple regression 분석

을 위해 필요한 대상자는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0, 검정

력 0.8, 예측변수 12개일 때 185명으로 나타났으며, 탈락률을 

약 30%로 고려하여 총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자

료가 충분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36명이 분석

에 포함되었다.

3.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KWNUIRB-2020-02-002-004)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의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대상자에 대한 위험

성은 전혀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

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중단

을 희망할 경우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포함된 변수는 일반적 특성, 행복감 관련 변수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덕질활동 여부와 

행복감이다. 또한 자료수집 전,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연구도

구의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전공, 거주형태, 경제

상태, 취업 스트레스, 우울을 포함하였다. 취업 스트레스와 우

울은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를 이용하

여 10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생활 스트레스는 Chon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13]를 Park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4]. 이 도구는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문제로 이루어진 4개 하

위요인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식 Likert척

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는 .90으로 보고되었

고[14],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Zimet 등에 의해 고안되고

[15], 이를 Kim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6]. 이 도구는 7

점 방식의 Likert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91이었고[16], 본 연구에서 .93이었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 척도[17]를 Lee가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18]. 이 도구는 0점에서 4점까지의 5점 방식의 Likert척도로 

이루어진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92였고[18],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덕질활동 여부는 Kwon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덕질 

분류 척도를 사용하였다[19]. 이 도구는 5점식 Likert척도로

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79점 이상이면 덕질 그룹(덕후, 

otaku)으로, 79점 미만이면 비덕질 그룹(비덕후, non-otaku)

으로 판단한다. 문항 구성은 “덕질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잊은 

적이 있다.”와 같이 행동통제력을 묻는 7문항, “덕질과 관련된 

물건이 비싸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와 같이 소비우선성

을 문는 7문항, “우울한 상태에서 덕질을 하면 우울감이 완화

된다.”와 같이 덕질에 대한 의존성을 묻는 6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88이었으며[19], 본 연구의 

Cronbach’s ⍺는 .93이었다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uh가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20]

를 Yun이 수정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21]. 5점

식 Likert척도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는 

.91이었고[21],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를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행복감 관련 변수, 덕질여부, 행복감의 수준파악은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 행복감 관련 변수, 덕질여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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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Participants (N=236)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Female
Male

127 (53.8)
109 (46.2)

Age 22.48±3.02

Grade 1st 
2nd
3rd 
4rd 

 61 (25.8)
 47 (19.9)
 52 (22.0)
 76 (32.2)

Major Humanities
Natural science
Arts and Athletics

112 (47.5)
101 (42.5)
23 (9.7)

Living with family Yes
No

133 (56.4)
103 (43.6)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27 (11.4)
167 (70.8)
 42 (17.8)

Job-seeking stress  6.26±2.28

Depression  5.34±2.32

Life stress  62.87±15.36

Social support  62.68±13.83

Self-esteem 23.31±8.12

Happiness  41.10±10.00

Otaku No
Yes

165 (69.9)
 71 (30.1)

  

른 행복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변량(일

반적 특성과 행복감 관련 변수)을 보정한 상태에서, 덕질여부

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더미변수를 이용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dummy variable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행복감 관련 변수의 기술

통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53.8%, 남자는 46.2%였고, 평균 연령 만 22.48±3.02세로 나타

났다. 학년에 따른 구분은 1학년 25.8%, 2학년 19.9%, 3학년 

22.0%, 4학년 32.2%이며, 전공에 따른 구분으로는 인문계열 

47.5%, 자연계열 42.5%, 예체능계열 9.7%로 나타났다. 주거 형

태는 부모와 거주하는 대상자 56.4%, 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대

상자는 43.6%였고, 경제상태는 상 11.4%, 중 70.8%, 하 17.8%

였다.

대상자들의 취업 스트레스는 평균 6.26±2.28점, 우울정도

는 5.34±2.32점이었다. 대상자들의 생활 스트레스 점수는 평

균 62.87±15.36점, 사회적 지지는 62.68±13.83점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23.31±8.12점으로 나타났다. 

덕질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비덕질 그룹은 69.9%, 덕질 그

룹은 30.1%로 조사되었다. 행복감은 41.10±10.00점으로 나타

났다.

2. 일반적 특성, 행복감 관련 변수, 덕질활동 여부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 행복감 관련 변수들, 덕질활동여부에 따른 행

복감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이중 행복감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연령(r=-0.22, p=.001), 전공(F=3.06, p=.048), 경제상

태(F=15.39, p<.001), 취업 스트레스(r=-0.36, p<.001), 우울

(r=-0.43, p<.001), 생활 스트레스(r=-0.42, p<.001), 사회적 

지지(r=-0.66, p<.001), 자아존중감(r=0.62, p<.001), 덕질여

부(t=-2.10, p=.037)로 나타났다. 이외 성별, 학년, 주거형태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공별로 보았을 때, 예체능

계열(45.61±9.07점)이 인문계열(40.01±9.88점)보다 높았다. 

경제상태에 따른 행복감 점수는 상 46.78±9.62점, 중 41.82± 

9.09점, 하 34.57±10.62점으로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행복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r=-.22, p=.001), 취업 스트레스(r=-.36, p<.001), 우울

(r=-.43, p<.001), 생활 스트레스(r=-.42, p<.001)는 점수가 

낮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r=.66, 

p<.001)와 자아존중감(r=.62, p<.001)은 점수가 높을수록 행

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덕질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비덕질 그룹’은 40.21±10.44점, 

‘덕질 그룹’은 43.17±8.62점으로 ‘덕질 그룹’이 행복감이 더 

높았다(p=.037).

3. 공변량을 보정한 상태에서 덕질활동 여부에 따른 행복

감의 차이

공변량(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일반적 특성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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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Happ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appiness Related Factors (N=236)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or r p

Gender Female
Male

41.11±9.62
 41.08±10.47

0.02 .983

Age -0.22 .001

Grade 1st 
2nd 
3rd 
4rd

42.77±9.71
 41.13±11.24
41.77±9.42
39.28±9.71

1.49 .217

Major Humanitiesa

Natural scienceb

Arts and Athleticsc

40.01±9.88
 41.28±10.13
45.61±9.07

3.06 .048
(a＜c)

Living with family Yes
No

 40.26±10.42
42.18±9.38

-1.47 .142

Economic status Higha

Middleb

Lowc

46.78±9.62
41.82±9.09

 34.57±10.62

15.39 ＜.001
(c＜b＜a)

Job-seeking stress -0.36 ＜.001

Depression -0.43 ＜.001

Life stress -0.42 ＜.001

Social support 0.66 ＜.001

Self-esteem 0.62 ＜.001

Otaku No
Yes

 40.21±10.46
43.17±8.62

-2.10 .037

복감 관련 변수)을 보정한 상태에서 덕질활동 여부에 따른 대

학생들의 행복감의 차이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다변량 

분석을 위해 두 개의 모델을 구축하였는데, Model I에서는 단

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공변량(일반적 특성과 행복감 

관련 변수)을 포함하였으며, Model II에서는 Model I에 포함

된 변수와 더불어 덕질활동 여부를 포함하였다. Model I과 II 

모두 VIF 값이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Model I에서 다중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38.32, 

p<.001), 설명력은 57%로 확인되었다. 공변량 중 연령, 전공, 

경제상태, 우울, 생활 스트레스는 행복감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며,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 스트레스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행복감은 0.57점씩 감소하며(B=-0.57, p=.020), 

사회적 지지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행복감은 0.33점씩 증가

하며(B=0.33, p<.001), 자아존중감이 1점씩 증가할 때마다 행

복감은 0.45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45, p<.001). 

Model II에서는 Model I과 같이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추가

된 덕질활동 여부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량 중 취업 

스트레스가 1점씩 증가하면 행복감은 0.48점씩 감소하며

(B=-0.48, p=.049), 사회적 지지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행복

감은 0.32점씩 증가하며(B=0.32, p<.001), 자아존중감이 1점

씩 증가할 때마다 행복감은 0.45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B=0.45, p<.001). 공변량을 보정한 상태에서 덕질활동 여

부는 ‘덕질 그룹’이 ‘비덕질 그룹’에 비해서 행복감이 1.9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1.91, p=.043). 또한, 표준화된 β값으

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본 결과, 사회적 지지가 

가장 행복감에 높은 영향을 주었고(β=.44, p<.001), 그 다음으

로는 자아존중감(β=.37, p<.001), 취업 스트레스(β=-.11, p= 

.49), 덕질여부(β=.09, p=.0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측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5.70, p<.001), 설명

력은 62%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한 공변량을 보정한 상태에

서 덕질여부는 행복감을 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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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Happiness between Otaku and Non-Otaku Students after Controlling for Covarates (N=236)

Variables Category
Model I Model II

B SE β t p VIF B SE β t p VIF

Age -0.19 0.14 -.06 -1.35 .178 1.09 -0.19 0.14 -.06 -1.36 .174 1.10

Major Humanities
Natural science
Arts and athletics

Ref.
1.58
2.30

0.88
1.46

.08

.07
1.79
1.58

.075

.117
1.16
1.15

Ref.
1.30
1.90

0.89
1.47

.07

.06
1.47
1.30

.142

.196
1.18
1.17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Ref.
0.25

-2.37
1.39
1.74

.01
-.09

0.18
-1.36

.857

.174
2.43
2.70

Ref.
0.41

-1.95
1.38
1.74

.02
-.08

0.30
-1.12

.765

.264
2.44
2.74

Job-seeking stress -0.57 0.24 -.13 -2.34 .020 1.84 -0.48 0.24 -.11 -1.97 .049 1.89

Depression -0.21 0.23 -.05 -0.92 .361 1.72 -0.28 0.23 -.06 -1.21 .229 1.76

Life stress 0.04 0.04 .05 0.94 .350 1.96 0.02 0.04 .03 0.54 .592 2.04

Social support 0.33 0.03 .46 9.71 ＜.001 1.35 0.32 0.04 .44 9.21 ＜.001 1.40

Self-esteem 0.45 0.07 .36 6.75 ＜.001 1.74 0.45 0.07 .37 6.91 ＜.001 1.75

Otaku No
Yes

Ref.
1.91 0.94 .09 2.04 .043 1.15

R2=.60, Adj. R2=.57, F=38.32, p＜.001 R2=.64, Adj. R2=.62, F=35.70, p＜.001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에서 덕질 그룹과 비덕질 그룹의 행복감을 

비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서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공변량(행복감 관련 변수)을 

보정한 상태에서 ‘비덕질 그룹’과 ‘덕질그룹’의 행복감의 차이

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논의해 보면, 우선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덕질

여부에 ‘비덕질 그룹’은 165명(69.9%), ‘덕질 그룹’은 71명

(30.1%)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남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사 참여자의 27%가 

스스로 덕후 성향이 있다고 응답한 수치와[22] 비슷하거나 약

간 높은 수치였다. 이를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덕질활동에 몰

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애니메이션, 피규

어, 만화, 음악, 연예인 등의 콘텐츠를 전시 및 홍보한 박람회장

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므로 이들의 비율이 조금 높게 측정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행복감은 60점 

만점에 41.10±10.00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국 

만 20~29세의 대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행복감은 

37.81±8.55으로 보고되었다[23]. 또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

호학과 재학생 205명에서 조사된 행복감은 44.5±7.00으로 보

고되었다[24].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대학생들은 일반 대학

생의 연구보다는 행복감이 높고[23], 간호대학생들보다는[24]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에 

포함된 간호학과 학생들의 행복감이 높게 측정된 이유에 대하

여 타 전공학생들과 비교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이 취업 스트레

스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하였다[24]. 하지만, 두 선행연구[23,24] 모두 몇 

년 전의 자료이므로 본 연구대상자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무

리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비덕질 그룹’에서의 행복감은 40.21±10.46, 

‘덕질 그룹’에서의 행복감은 43.17±8.62로 나타났으며, 행복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공변량(일반적 특성과 행

복 관련 특성)을 보정한 이후에도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덕질 여부가 행복

감에 어떠한 미치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연구를 찾기 어려우므

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만, 자신을 ‘덕후라고 지각한 집

단’에서는 ‘덕후라고 자각하지 않는 집단’ 보다 행복감을 포함

한 긍정적 정서가 높았으며, 분노나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가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12]를 확인하였다. 또한, 질적연구방

법을 통해 덕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덕후들의 덕질

활동이 재미와 이성애적 감정, 스트레스의 해방감 등의 속성

을 통하여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25] 찾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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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

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덕질’이 부정적 정서를 해소

하고 긍정 정서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덕질활동이 단지 타인과 고립되어 자

신들만의 것을 추구하고 광적으로 집착하는 행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오히려 덕질활동은 자신이 관심

을 기울이게 되는 분야에 선호도를 갖고 집중하고, 심취하며, 

이를 통하여 행복감을 느끼는 행동으로 시사된다. 또한, 직관

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 열정을 쏟는 

‘덕질’이라는 활동이 즐거움, 행복, 안도감, 쾌락 등의 긍정적 

정서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덕질활동이 행복감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예상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는 

덕후 및 덕질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서는 건강한 덕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분위기

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건강한 덕질활동은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2]. 

넷째, 덕질활동 여부 이외에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공변량으로는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취업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총 5

개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3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증가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26], 전국의 3개의 종합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 46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지지

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증가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7].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학생 45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를 보고하였으며[6], 총 5개의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재학 중

인 대학생 46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

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기술함으로써[27], 

본 연구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취업 스트레스의 경우 총 4개

의 종합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 734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에서 취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았다는 연

구결과를 확인함으로써[28], 본 연구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

와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은 행복

감을 적게 느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각 대학 내 학생생활 연

구소나 상담센터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행복감 인지를 높이

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종교, 봉사단체 및 학교와 정부가 다양

한 사회체계 내에서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사회적 지지 체계에 취약한 대학생들에게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28]. 이와 더불어, 대학생들 행복감 증진을 

위해 자아존중감과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애니메이션, 피규어, 만화, 음

악, 연예인 등을 전시 및 홍보한 박람회장에서 대상자를 모집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단면

조사연구이므로 원인과 결과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향후 보다 대표성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행복감 관련 공변량을 보정한 상태에서 덕질활동 

여부에 따른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비교하였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덕질활동이 이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파악하

였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덕후문화와 덕질활동에 

대한 연구를 한 경우, 이론적, 사회문화적 분석, 덕질의 패턴/

양상 조사로 한정 지은 경우가 많았으나[10,29], 본 연구에서

는 덕질활동이 대상자들의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비덕질 그룹’ 대학생과 ‘덕질 그룹’ 대학생의 행

복감을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공변량을 통제한 이후에도 

‘덕질 그룹’ 대학생이 ‘비덕질 그룹’ 대학생에 비해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덕질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이 필요하며, 건전한 덕질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시사한다. 또한 공변량 중에

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취업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이므로 원

인과 결과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표본의 대

표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량을 보정한 상태에서 ‘비덕질 

그룹’과 ‘덕질 그룹’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비교한 첫 번째 연구

이므로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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